
나노기술 클러스터 조성 든든
산자부 , 인프라 구축 및 <나노기술센터> 설립 3000억원 투자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나노기술센타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된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 2월12일 한국기술센타에서 개최된 <나노기술 시장전망과 산업화 방안> Workshop에

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나노기술 클러스터(Nano Technology Cluster)>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나노(Nano) 단위의 기술은 원자 또는 분자 수준의 물질을 조작해 혁신적인 특성을

갖는 초극미세 구조를 구현하는 기술로 현재 나노 복합소재, 나노 코팅소재, 나노 공정 및 분석장치, 촉매 환

경소재 등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중이다.

또 앞으로 5년 이내에 에너지 저장, 항공산업 소재, 나노 바이오 소재, DNA 칩, 나노 소자, 대용량 정보 저

장장치, 디스플레이 산업 등 각종 분야로 응용분야가 확장될 전망이다.

미국 Nano Business Alliance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나노 기술산업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2001년

46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조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나노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NT를 IT, BT와 함께 육성하기 위해 2000년 2월 NNI를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달러, 2002년 6억

400만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일본은 n-Plan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EU는 제6차 Framework Program

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총 13억유로(1조4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범부처적으로 2001년 7월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노 기술개발, 인력 양성, 인프

라 구축 등의 분야에 2010년까지 2조391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소규모로 분산돼 추진되던 나노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 연

계를 통해 나노기술 클러스터(Nano Technology Cluster)를 조성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나노 소재, 소자,

공정 등을 중심으로 One- stop System을 갖춘 <나노기술센타(가칭)>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총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노기술 개발 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2007년까지 연간 400억원 이상, 총 20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며, 이중 1000억원은 나노기술 클러스터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3년 상반기 중 <나노기술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Project

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나노기술 산업화에 대한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배후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나노기술센타>를

설치해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한 나노기술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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